
광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3. 7. 20.(목) 11:00, 

(지면) 2023. 7. 21.(금) 조간
배포 2023. 7. 20.(목) 06:00

한-국제해사기구(IMO), 아세안‧태평양 
도서국 역량 강화 위한 사업협정 체결

- 아세안·태평양 도서국가의 해사안전·해양환경 분야 역량 강화 기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7월 17일(월)부터 7월 21일(금)까지 런던 현지에서

열린 ‘국제해사기구 제129차 이사회’ 기간에 국제해사기구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협정을 체결하고, 해양모빌리티 국제 심포지엄 행사도 개최하였다.

이번에 체결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협정서는 지난 4월 해양수산부가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가의 해사안전‧해양환경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해사기구에 공여한 약 50억 원의 예산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기간 및 

구체적 실행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협정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필리핀,
베트남, 통가 등 20여 개국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 탈탄소, 해양디지털화 등 5종류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추진, 2023년 약 50억 원을 

포함하여 2023~2027년간 총 25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 예정

이어서, 7월 18일(화)에는 ‘해사분야 혁신을 위한 첨단 해양모빌리티’라는 

주제로 국제해사기구 본회의장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최근 해사분야 

친환경·디지털 기술의 상호 연계, 융·복합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아우를 만한

새로운 용어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가  ‘해양

모빌리티*(Maritime Mobility)’라는 개념을 최초로 정립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 친환경·디지털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어 해상에서 사람·재화를 이동(수송) 

시키는 수단(선박 등)과 관련 서비스(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디지털 해상교통 등)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해사분야의 세계적인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제해사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개발

도상국 등에 대한 기술 전수와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사안전국 책임자 과  장 최성용 (044-200-5810)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윤상일 (044-200-5841)

사무관 윤광상 (044-200-5818)

     



참고 1  사업협정 체결 및 심포지엄 사진

공적개발원조(ODA)사업 협정 체결

(임기택 IMO 사무총장 – 홍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

해양모빌리티 국제 심포지엄



참고 2  첨단 해양모빌리티 국제 심포지엄 개요

□ 추진배경

ㅇ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국내기술의 국제표준 선점 등을 위해 용어·

개념의 공론화, 국제사회 기여방안 등 소개 필요

    * 개념 : 친환경·디지털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어 해상에서 사람·재화를 이동
(수송)시키는 수단(선박 등)과 관련 서비스

□ 행사개요

ㅇ (일시/장소) ’23.7.18.(화) 14:10~15:10(현지시각) / IMO 본회의장

ㅇ (참석자) 해사안전국장, IMO 사무국 직원 및 회원국 대표단 등

ㅇ (주요내용) 첨단 해양모빌리티 △용어·개념 및 추진방향(안)* 소개,

△기술동향·전망 및 △정책제언** 등 발표, 질의응답·토론

    * 사무국·회원국 관심 제고를 위한 국제사회 기여방안(국제협력·지원) 등

   ** 친환경·디지털 선박·교통체계 도입에 따른 국제기구(IALA 등)·회원국 간 협력 필요 등

< 행사 세부일정 >

시간 주요내용 비고

14:10~14:15 5‘ ㆍ개회사 해사안전국장

14:15~14:30 15‘ ㆍ(발표1) 첨단 해양모빌리티 개념, 기술전망 등 KRISO 이한진

14:30~14:45 15‘ ㆍ(발표2) 첨단 해양모빌리티 관련 정책제언 등
노르웨이 자율운항 

사무국장
Ørnulf Jan Rødseth

14:45~15:10 25‘ ㆍ질의응답 및 토론 공동


